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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성현

● 작가, 번역가

● 저서: <바보 이반의 산 이야기>, <산에서 살다>, <좁쌀 한 알>, 

                     <오래 봐야 보이는 것들>, <시코쿠를 걷다>, <엄마의 선물> 등

질 수 있는 능력

질 수 있는 능력, 다시 말해 

남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힘, 

이것은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

불가능한 능력입니다. 

나이가 들거나 계급이 올라가면, 

혹은 세상에 이름이 조금 알려지게 되면 

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자랍니다. 

주위가 늘 자기 비위를 맞춰주다 보면 

거기에 물이 들며 저쪽을 생각하는 힘이, 

상대편에게 양보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. 

상대방의 말이 옳은 데도 

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아니 

받아들이지 못합니다. 

받아들이는 능력을 

어느새 잃어버립니다.

최성현의 <힘들 때 펴보라던 편지> 중에서


